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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FTA, 국민은 서명하지 않았다

- 민주노총, 12/9 2차 간부파업 결정. 정권 퇴진투쟁 지속할 것 -

보도제한 : 없음 취재협조 : 대변인, 부대변인

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에 서명한 뒤 “이로써 FTA 절차가 

완료됐다”고 밝혔다. 집권 4년을 내내 일방주의와 독선, 위험한 반민주 폭거

로 일관했던 정권다운 행태가 아닐 수 없다. 그러나 우리 국민은 한미FTA 

협정에 서명하지 않았으며,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. 따라서 한나라당의 한미

FTA 날치기 비준도 무효이고 오늘 대통령의 서명도 무효이다. 나아가 4년 

전 이명박 정권에게 위임된 권력도 무효임을 선언한다. 

민주노총은 한미FTA를 저지하고 날치기 정권 퇴진투쟁을 지속할 것이다. 이

에 민주노총은 오늘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투쟁계획을 결정했다. 

민주노총은 지난 24일 1차 확대간부 파업에 이어 오는 12월 9일(금) 2차 확

대간부 파업에 돌입한다. 이로써 각 지역별로 대규모 촛불집회를 주도적으로 

개최할 것이며, 농민을 비록한 지역의 진보시민사회 진영과 연대해 한미FTA 

투쟁 전국화에 앞장 설 것이다. 또한 민주노총 단위노조는 매주 수요일 집중 

선전활동을 통해 한미FTA 폐기의 정당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함께 싸울 것

이다. 이러한 투쟁은 이명박 정권 퇴진절차가 완료되고, 한미FTA 폐기가 완

료되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투쟁을 더욱 확산하고 투쟁 수위 또한 높여

나갈 것이다. 

2011. 11. 29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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